
THE TOWN NEWS 27September 21, 2020   Vol. 1334국제

UAE·바레인, 이스라엘 국가 인정
팔레스타인·이란 “이슬람 세계 배신 행위”

대만 두고 미-중 갈등 격화
미, 경협·무기 판매 vs  중, 내정 간섭

걸프 지역 아랍에미리트(UAE)와 바레

인이 이스라엘을‘국가’로 인정하고 관

계를 정상화했다.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

아랍국가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, 관계

를 정상화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처

음이다.

16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

후 이스라엘 총리와 셰이크 압둘라 빈 자

예드 알나흐얀 UAE 외무장관, 압둘라티

프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은 전날 미

백악관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‘아브라

함 협정’서명식을 거행했다.

유대교, 이슬람교, 기독교의 공통 조상

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차용한 이 협정은 

3국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의 이

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호관계를 강

화한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다. 상대 

종교와 문화 존중, 극단주의 종식 등이 

포함됐지만 쟁점인 팔레스타인 독립국

가 건립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. 이들의 

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대

대만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

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. 미국이 대

만에 잇따라 고위급을 보내고 경제

협력을 추진하며 무기 판매를 확대

하자, 중국이 미국과 대만 모두에게 

경고하고 나섰다.

키스 크라크 미 경제성장·에너지·

환경 담당 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고 

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추모식에 

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일정

으로 대만을 방문했다. 1979년 미국

과 대만의 단교 이후 국무부 인사로

는 최고위급 방문이자 지난달 보건

복지부 장관에 이어 전례 없이 두 달 

연속 미 고위 관료가 대만을 찾은 것

이다. 크라크 차관은 이 기간 동안 댜

만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.

미국은 또 대만에 F-16V전투기, 

패트리엇미사일(PAC-3) 판매에 이

어 크루즈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구

성된 무기 7종을 한꺼번에 판매할 계

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미국이 

1979년 대만과 단교 이후 중국과 긴

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대만 무기 판

매에 신중했었던 과거 선례를 감안

하면 이례적으로 해석된다. 여기에 

더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

로 인정한다면 중국이 설정한‘레드

라인’을 넘게 된다.

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, 홍콩, 마

통령도‘증인’자격으로 해당 문서에 서

명했다.

이스라엘은 걸프 지역 아랍국가들과 

이른바‘건국전쟁’을 거쳐 1948년 영국

령 팔레스타인에 수립됐다. 걸프 지역 아

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

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

아왔다. 4차례에 걸쳐 이른바 중동전쟁

을 치르기도 했다.

하지만 시아파 이슬람 종주국인 이란

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

해 미국의 중재로 UAE와 바레인, 이집트

와 요르단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이

스라엘과 속속 손을 잡고 있다. 

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

수반은 혐정 체결 직후“이스라엘이 점

령지에서 철수할 때까진 중동 지역의 평

화와 안정은 달성될 수 없을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
이란도 UAE와 바레인을 향해“이슬람 

세계를 배신했다.”고 비난했다.

▲ 이스라엘·UAE·바레인이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. 사진=mbc뉴스 캡처

▲ F-16 전투기. 대만이 미국 F-16 전투기 최  

   신 모델 수십 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마무리

한 것으로 알려졌다. 사진=shutterstock

카오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

보고 있다. 따라서 외국 정부 관계자

가 중국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대만

을 방문하거나 교류를 갖는 것을 내

정 간섭이라고 판단한다. 대만의 군

사력 증강도 마찬가지다.

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

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“미

국과 대만은 유대관계를 점차 확대

하고 있다.”면서“그들이 대만해협

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다가 선을 넘

는다면 이 돌들은 어뢰가 돼 대만 해

협의 위험과 역내 불확실성을 급격

히 증가시킬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논

평을 내고“대만이 주권국가가 될 수 

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.”면

서“그들이 탈중국화를 추구하고 미

국을 끌어들여 보호를 받는 것은 역

사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일 뿐”이라

고 비판했다.


